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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익의 그림의 길, 음식의 길

봄을 시샘하는 비가 자주 내린다. 옛날 동

네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. 원

래 제주는 봄에 비가 많이 온다고, 이 비가

산과 들에 부슬부슬 내리며 새싹들을 쑥쑥

자라게 해준다고, 그게 바로 고사리 장마

라고.

고사리 장마 덕분에 초록빛 넓은 들판과

한라산 능선이 만나는 중산간은 하루가 다

르게 초록옷을 입고 있다. 특히 이맘때가

고사리를 꺾기 위한 발길로 가장 북적이는

시기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

인해 고사리축제는 취소됐지만, 너른 중산

간에서 봄 을 따는 것만큼 안전한 야외활

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▶임금에게 진상하던 제주 고사리=과거

제주 고사리는 궐채(蕨菜) 라는 이름으로

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

으며, 현재도 산에서 나는 소고기 라 불리

며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.

제주 고사리는 2가지 종류가 있다. 벳

(볕)고사리 와 자왈(숲 흑)고사리 다. 벳

고사리는 목장에서 자리는 고사리이며, 자

왈고사리는 덤불이 있는 곳에 자라는 고사

리를 말한다.

벳고사리는 햇빛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

길이가 짧고 통통해 집에서 볶아 먹기 좋

고, 자왈고사리는 음지에서 굵고 길게 자

라기 때문에 조상께 올릴 제사용으로 주로

사용됐다.

고사리 잎사귀가 많이 피어난 것은 피해

야 한다. 제주사람들도 고사리 세었져 라

며 먹지 않았다. 자왈고사리의 경우 길이

가 한 뼘 정도 자란 것이 가장 적당하다.

또 고사리는 제사용 나물이므로, 무덤에서

자란 것도 먹지 않는다.

고사리를 따는 것만큼 잘 삶는 것도 중

요하다. 고사리에 있는 독성을 빼기 위해

서다. 보통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으면 되

지만 늦게 딴 고사리라면 좀 더 시간을 둬

야 한다. 삶은 고사리는 건져서 물기를 빼

고 식혀야 하는데, 이때 물에 담그면 고사

리의 향이 떨어질 수 있어 최대한 헹구지

않는 게 좋다. 오래 두고 먹을 고사리는

한 번 삶은 뒤 햇볕에 잘 말려 보관하면

된다.

중산간 지천에 고사리가 피어 있지만,

고수 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명당이 있다.

고사리 명당은 며느리나 딸한테도 알려주

지 않는다 는 말이 있을 정도다.

▶제주에만 있는 길 잃음 주의보 =고사

리 채취는 마을에서 가까운 언덕이나 오

름, 벌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진다. 이

과정에서 고사리 꺾기 명당을 찾기 위해

땅만 보고 걷다 길 잃음 사고 를 당할 수

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

실제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

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

에서 발생한 길 잃음 안전사고는 212건에

달한다.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3건

(62.7%)이 고사리 채취 시기인 4~5월에

집중됐다. 유형별로 봐도 고사리를 꺾다가

길을 잃는 경우가 113건(53.3%)으로 가장

많았고, 이어 오름 등반 59건(27.8%), 올

레 둘레길 탐방 40건(18.8%) 순이다.

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지난 1일부터 길

잃음 안전사고 주의보 를 발령했다. 이어

제주자치경찰단도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

고사리 채취객이 많은 중산간 지역 16곳을

선정해 순찰을 벌인다. 고사리 사랑이 유

독 강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

(?)이다.

이 시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오후 4~6

시쯤에 귀가 사이렌 을 울리고 길 안내

리본 도 곳곳에 설치된다. 또 길 잃음 사고

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제주시 구좌읍

은 제주에너지공사와 경찰, 소방 등과 함

께 안심 식별번호 표시 사업을 실시한다.

제주소방 관계자는 고사리 채취에 나설

때는 항상 일행을 동반하고 휴대전화와 보

조 배터리, 호각 등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

있는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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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어김없이 제주 고사리


